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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습록〉은‘양명학’의교전(敎典)이다. 양명학은

“우주가바로내마음, 내마음이곧우주”라고하여

유가에서 유심론을 제창한 송대(宋代)의 상산학(陸

象山의학, 象山은호. 이름은陸九淵1139-1192)을

이어서, 명대(明代)에유가심학(心學)을완성시킨왕

양명(王陽明, 陽明은호. ‘양명학’은그의호를따서

붙여진학명. 이름은守仁 1472-1528)의 철학사상

을일컫는말이다. 물론넓은의미로는양명후학들

의사상까지를포괄하지만, ‘양명학’하면대체로왕

양명 자신의 철학사상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이와같은왕양명의철학사상을오롯이담고

있는책이바로전습록인것이다.

전습록과 양명학

송명(宋明) 유학은정주(程朱)의성리학과육왕(陸

王)의 심학(心學)으로 대별되는데오늘날학계에서

는 정주학과 육왕학을 합쳐‘신유학(新儒學 Neo-

confucianism)’이라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전습

록(傳習錄)〉은 주자학의〈근사록(近思錄)〉과 함께 신

유학의빼놓을수없는고전(古典)이다. 

〈전습록〉은왕양명의어록, 제자및당대의학자들

과학문을논한편지글들을모아집대성한책이다.

모두상중하3권으로상권은1518년(양명47세)에

문인 설간(薛侃)이 서애(徐愛) 육징(陸澄)과 설간 자

신이기록한선생(왕양명)의 어록을모아판각한것

이고, 중권은 역시 문인 남대길(南大吉)이 1524(양

명 53세)년에초간전습록을상책으로하고, 왕양명

이 학문을 논한 편지 글 8편을 모아 하책으로 하여

절강소흥(紹興)에서각간한것이다. 

그리고 1556년 문인전덕홍(錢德洪)이 하권을포

함상중하3편을한데묶어펴내니, 이것은왕양명

사후26년의일로서〈전습록〉의총완성본이된다. 

상권(132조)은 왕양명 40세 전후의 어록이 많고,

중권의 학문을 논한 편지 글들(8편)과 하권의 어록

(142조)은 50세 이후만년에설한내용들이중심이

다. 왕양명은 57세에객향(客鄕)에서공무수행중병

으로사망하니 50세 이후는그에게있어만년에해

당 한다. 전습록은 왕양명이 평생토록 설한 철학사

상을빠짐없이담고있으며, 그 후학들사상형성의

근간이되기때문에양명학연구의기본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왕양명의 사상이 불교의 선학(禪學)과 같다하여 조

선시대에크게배척을당했다. 그결과이책은활발

한유통이불가했으며언해또한되지못했다. 그러

므로조선시대양명학연구자는하곡정제두등몇

사람에 불과 하다. 따라서 전습록이 한글로 번역되

어간행된것도아주최근의일이다. 주자학의융성

과는달리양명학은불모지에있었다. 〈전습록〉이란

책이름자체가아직도우리들에게낯설은것은모두

이와같은이유때문이다. 

이책의제목〈전습록(傳習錄)〉은논어학이(學而)

편증자(曾子)의말에서따왔다고한다. 증자는말하

길하루에세가지를살피는데그중한가지가“전

해 받은 것을 충분히 익히지 않았는지(傳不習乎)?”

하는것이다. 이전불습(傳不習)에서‘불(不)자’를빼

고“전하고익힌다”는전습(傳習)을따거기다‘錄(기

록)’을붙여책제목으로만든것이다. 제목에‘학문

연구’의의미가깊다. 

心卽理-마음이 곧 天理다

〈전습록〉에담긴왕양명철학사상의골간은심즉

리(心卽理), 지행합일(知行合一), 치양지(致良知) 그

리고만물일체관(萬物一體觀) 이다. 이4가지관점과

이론 들은 종래의 주자학(朱子學)과는 상반되는 개

념들이다. 심즉리설은 주자학의 성즉리(性卽理)설

을, 지행합일은 주자학의 선지후행(先知後行)론을,

그리고치양지는주자학(朱子, 朱熹의존칭. 1130-

1200)의치지(致知)설을철저하게비판하는가운데

서세워지는이론들로, 주자학에서의중심인이(理-

太極)는마음(心)으로그자리가대치된다. 만물일체

관 역시 불교처럼 우주의 삼라만상이 모두 일심(一

心)의 소현(所現)이라고 하는데서 얻어지는 결론이

다. 그러므로‘심즉리’는양명학의핵심이다. ‘심즉

리’란용어를유가에서먼저쓴학자는전술한육상

산이다. 

상산은“사(四)단은 곧 마음 이고, 천지가 나에게

준바도곧마음이다. 사람은모두마음을가지고있

고, 이(理) 역시 갖추고 있으니‘마음이 곧 이(心卽

理)’이다”라고하였다(상산전집與李宰二書). 

그러나 왕양명의‘심즉리’는용어와내용은상산

과 다르지 않더라도, 상산학을 연구하여 이어서 그

것을사용한것은아니다. 오히려그는일찍부터주

자의격물치지(格物致知-大學)를 화두로삼고있다

가귀양살이간귀주용장(龍場)에서어느봄날밤명

상 끝에 홀연히“일체 성인의 도가 나의 성(吾性)가

운데자족하니사물에서이를구함은잘못이다”라고

깨우친데서비롯된다. 주자에서격물은나밖의사

물에서이를찾는것이다. 

주자의‘성즉리(性卽理)’는사사물물에각각의이

가내재한다는이론인데, 격물은바로그사물의이

를 찾는 궁리(窮理)다. 왕양명이‘일체 성인의 도가

내마음에자족한다’고깨우친것은다름아닌‘바로

나의 마음이 이(心卽理)’라는 뜻이다. 이가 내 마음

인데이를내안에서찾아야지왜밖의사물에서찾는

다는 말인가. 그래서 뒷날 왕양명은 제자인 서애에

게“마음이곧이다(心卽理也). 사욕의가림없는이

마음이곧천리(天理)다”라고가르친다. 이래서왕양

명에있어격물(格物)은궁리가아니라, 인욕의제거

(去人欲)로해석된다.

주자학과양명학의분기점은바로이격물설의다

름에있고, 양명학이선학과같다(似禪)는평을듣는

것도우선은‘심즉리’설에기인한다. 그리고주자학

에서의‘성즉리’는 성리학, 왕양명에서의‘심즉리’

는심학이라는각각의명칭을갖는소이연이되고있

다. 그런데 우리는 주자학이나 양명학에서 다 같이

핵심개념을 이루고 있는 이(理)는 어디서부터 유래

했으며, 그 의미는무엇인가를천착할필요가있다.

그 까닭은 정주, 육왕으로 대표되는 신유학을 올바

르게이해하기위해서다. 

화엄학과 신유학

당대에 성립된 화엄학(화엄종 철학)은 일심(一心)

을 주제로 하여 이사법계관(理事法界觀)을 세우고,

송대의 성리학은 태극(성)을 중심으로 하여 이기론

을확립하며, 명대의양명학은역시마음(心)을주체

로양지학(良知學)을완성한다. 화엄, 성리, 양지학이

이처럼각각명칭이다르고종지가판이하지만, 이

세학(學) 가운데공통적으로흐르는맥이있으니그

것은다름아닌‘이(理)의사상’이다. 화엄에서는이

가 마음(心)과 동일하여 사(事)를 이루는(衣理成事-

淸凉澄觀) 형이상의존재로서사(現象世界)의체(體)

가 되고, 성리학에서는이가곧태극으로역시형이

상의 도로서 기(氣) 속에 내재해, 만물의 본성이 된

다. 그리고 양명학에서 이는 화엄과 마찬가지로 마

음과 동일하여 만물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를

마음안의존재로규정한다. 

화엄에서이는마음이고사의체다. 성리에서이는

태극으로서 성이며, 양명에서 이는 마음이고 역시

만사를이루는근본이다. 이렇게본다면이는심(心)

또는성(性)으로서이세학문에서공통적으로형이

상의존재가된다. 존재론적으로본다면‘이와심’은

화엄과양명에서존재그자체즉실재(reality)로서

‘심즉리’이다. 성리에서는‘이와 성’이 실재로서

‘바로’성즉리’다. 

이상 불학(佛學)과 신유학에서의 이의 성격과 그

의(義)를 살펴보았다. 세 가지 학문이 모두 이를 빼

놓고는 성립이 불가능 할 만큼 이는 중요한 개념이

다. 그렇다면중국사상사에서이가언제부터이렇게

철학의중심이되었는가? 불학에서인가, 유학에서

인가. 

결론부터말한다면불교화엄학의성립부터라할

수있다.

원래 이(理)자는 옥(玉)자와 리(里)자로 결합된 형

성자(形聲字)이다. 玉은 글자의형방으로뜻을표하

고里는성방으로음을나타낸다. 이의주요의미는

옥을기초로하여형성되고있다. 옥으로다듬어지기

전의옥석은자연적인문리(紋理)를가지고있다. 紋

은 무늬이고, 理는 결을 뜻한다. 공장(工匠)이 옥을

만들려면, 그는 무늬와 결을 따라서 절차탁마의 과

정을거쳐야한다. 이와같이理는중국고대에서옥

석의紋理를지칭함과동시에또문리에순응하여옥

을다스린다는의미를가지고있다. 紋理와治玉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리는

물리(物理), 치옥은 사리(事理)라는 의미로 발전하

며, 사회문화적확대에따라점차다의적개념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역전(易傳)에서는 천하지리,

성명지리(性命之理), 의리, 물지리(物之理)로, 도가

에서는물리(物理), 생리(生理), 인리(人理)로, 맹자에

서는 의리(義理), 순자에서는 예리(禮理) 등으로 그

의미가고양되고있다애초옥의무늬를뜻했던이가

역사가흐르면서매우추상성을함의한어휘로발전

을보는것이다. 그러나유가나도가쪽어디에서도

이가마음이나성과결합하여‘존재의이’로전화하

지는못했다. 이가‘철학적실재’의개념으로되기까

지는당(唐)대의화엄학을기다려야했다. 

두순·지엄·법장·징관·종밀등당대화엄종사

들은 화엄경을 탐구, 그것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관

점은같지않았지만불교라는종교이면의비밀경험

들을체득하고, 그런연후에그것들을철학지혜, 즉

이성의문자(rationnal language)로서경속에담긴

불교 진리들을 철리(哲理)로 다시 정립하는데 성공

하였다. 우리가 화엄학을‘화엄철학’이라고 부르는

소이도 이런데 있다.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이론

들이이사법계(理事法界)론이기도하다. 

그러나우리는법계론이전에먼저화엄경문에서

심이 갖는 의(義)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사법계

는 오직 일심(一心)의 연변(演變)에 지나지 않기 때

문이다. 

“마치그림그리는화가가자기의마음을알지못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림을 그린

다. 마음은 화가와같아서(心如工畵師) 모든 세간을

그려내는데, 오온이다마음따라생기어법을만들

지 않음이 없다. 심과 불이 이와 같고, 불과 중생이

또한그러하다. 마땅히심과불이이러한줄알면체

와성이모두무진함을알수있다. 심행(心行)이 세

간(世間)을두루짓는줄아는이있다면, 이사람佛

을 보아 참다운 성을 알게 된다. 만일 누가 삼세(三

世)의일체불(一切佛)을요지(了知)코자한다면마땅

히법계의성이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임을보아야

할것이다”(80화엄야마천궁품). 

화엄경문의그유명한‘일체유심조’법문이다. 그

림그리는화가가그그림이자기마음의소산인줄

을모르고있듯이, 우리중생들도나의일체심행이

세간을 두루 짓고 있는데 그것이 마음인 줄을 모른

다. 일체가‘유심조’임을아직깨우치지못해서다.

이와 같은 일체유심조의 일심(一心)은 화엄종사

들에의해사법계로설해진다. 즉 심은만유를융통

하여사종법계를이룬다. 청량징관은“법계의상(相)

은 요약하면오직셋이나, 그러나모두사종을갖추

고있음으로1은사법계(事法界)요, 2는이법계(理法

界)요, 3은이사무애법계(理事無碍法界)요, 4는사사

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다”라고 한다(화엄법계현

경). 그리고이와같은징관의사법계(四法界)를규봉

종밀은더욱상세하면서도간요하게해석을내리고

있다.

1. 사법계니界는分의義인바, 일일차별의分齊가
있기때문이다. 
2. 이법계니여기서界는性의義인바, 事法이무진

하나同一性인까닭이다.
3. 이사무애법계니性과分의義인바, 성분은무애

한까닭이다.
4. 사사무애법계니일체分齊의事法이一一如性

으로융통하여중중으로끝이없는까닭이다(주화엄
법계관문).
일반인이평소에화엄사(四)법계관을이해하기는

쉽지않다. 그러나위종밀선사의주석을보면아주

쉽게 알 수가 있다. 같은 계(界)자라도 사와 이에서

뜻이정반대다. 사법계에서는나뉨(分)인바. 이것은

사법계가우리들안전에현전(現前)하는사사물물로

각기 차별상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다음 이법계

에서계(界)는성(性)인바, 일일차별의사사물물이중

중무진이라도그안의성(性)은 동일하다는뜻이다.

주자학의‘성즉리’는바로이이법계(理法界)의‘이

성(理性)’과 같다. 주자에서‘태극은 이’이고, 만물

은 각기 태극을 그 안에 가지고 있으니(萬物各具一

太極) 곧사사물물에동일성의理(태극)가똑같이들

어있는것이다. 그런데태극인이이를사람에있어

서는성(性)이라하고사물에있어서는이(理)라고부

르는차이뿐이다.

왕양명에 있어서도 화엄의 4종법계 모두가 일심

의소현이고특히만물에서체성(體性)을 갖는이법

계가바로심인바, ‘마음이이(心卽理)’라고하는것

은 당연하게 도출되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주자

학의‘성즉리(性卽理)’나 양명학의‘심즉리(心卽

理)’는모두화엄의이사법계관에그뿌리를두고있

다할것이다. 

옥의무늬(紋理)로시작한‘리(理)’가드디어당대

의 화엄학에 이르러 마음과 결합, 철학적인 형이상

의‘실재’로개념이크게승화되고있다. 불학이유

학보다마음(心)의 형이상적바탕이그만큼크다는

의미이기도하다. 〈계속〉

유교대표학설양명학의교전

불교禪과비슷해조선배척

화엄·성리·양명학, ‘理사상’다뤄

‘心卽理’, 화엄이사법계관에뿌리

불교로 읽는 古典
왕양명의‘전습록’上

왕양명(1472~1528)의 고향 저장성 여요에 있는 왕양명의
흉상. 그는 형식화된 주자학을 비판하고 새로이 양명학을
창시했다. 

“사욕에 가려지지 않는 마음이 곧‘天理’”

송재운

동국대명예교수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佛紀2558年 甲午年 謹賀新年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성 불 사

■전북 군산시 경암동 서래내길 34
☎ 063)445-3266
http://seungbulsa.com/ 

주 지 월은 종명

명예회장 진여심

신도회장 정각행

거사회장 성문수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교육부장 상일 합장

◈ 장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 2리
376~3 (고왕사)

◈ 전화 (총무원) : 052) 262-6857
010-9707-8850

▣ 개 강 일 : 2014년 3월 4일
화요일 오후2시

▣ 기본과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사물다루는 법

▣ 중급과정 : 시다림,49재의식, 천도재의식,
점안의식

▣ 고급과정 : 오공양무,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교육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6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음

▣ 강 주 : 상일 스님

호법봉사단원모집
삼보에 귀의하옵고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
립하여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
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하고 있습
니다.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포교활동’과‘사
회정화, 복지구호’증진을 도모하고,‘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출판물간행’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
할 것입니다.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
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며 언제나 법향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 스님께 알려드립니다* 
스리랑카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사리구)를

중창불사에 뜻을 두신 스님들께 보시하고자 하오니

인연맺을 스님들을 기다립니다. 

대일불교조계종 호법봉사단장 구룡 합장

[010-5367-1340]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네이버”검색창에서“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제3기
영남범음범패 학인모집

정체
평형일침요법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보금정사 주지 혜문합장

경북 고령군 운수면 화암2리 1195번지

054)954-7744 / 010-3535-9797

일침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
되며, 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
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축시키면서도 다양
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병,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결과 유효율이 99%이고 현효율이 96.25% 치유
율이86% 그가운데일침치유율이 15%임.

(38개의 혈로 248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모집인원 : 약간명 수시모집

[공인]  -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평형 침구보건사 자격취득 가능 (중급, 고급)

- NGO. 밝은사회 국제봉사단 회원가입 가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민간 단체임)

약 사 여 래 도 량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